
22. 바스크 나라 중심도시 빌바오(11.23) 
———————————————————————————————————————————————————————————————————————— 

제목 1: 빌바오(Bilbao) 가는 길 

 

빌바오는 일명 바스크 나라(Basque Country)를 구성하고 있는 기프즈코아, 비즈

카야, 알라바 3개 주 중 비즈카야 주의 주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구겐하임 박물

관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바스크 나라 지역은 북부 산악 지형으로 우리 나라 지형과 비슷하다. 이 곳에 터

를 잡고 살아온 바스크 민족은 독립심이 매우 강하다. 특히 철강공업이 발달하고 

스페인 내에서도 국민소득이 높은 지역이다. 

 

부르고스 실켄 호텔에서 캄캄한 새벽에 나와 버스 터미널까지 걸어갔다. 1킬로 

미터 못되는 거리지만 날씨가 꽤 쌀쌀하다.  

 

새벽 어두움 속에서 보는 길 풍경이 새롭다. 낮에 봤던 풍경 인데도 조명을 받으

니 다른 그림이 된다. 조명을 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명을 받은 건물이 훌륭한 

것인지… 

 

 
 

6시 45분 버스를 탔다. 그런데 20여분 정도 가니 멀미가 느껴진다. 버스가 골목

길을 따라 이리 저리 움직이니 어지럼증이 생긴 것이다. 더구나 이 버스가 160 

킬로 미터 거리를 3 시간에 가는 완행 버스다. 국도의 좁은 산악 길을 요리 조리 

돌아간다. 어지럼증이 계속 가시지 않는다. 처음 일이다. 

 

완행 버스를 타니 국도 변 작은 마을 들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들을 다시 볼 

수 있어 아주 좋다.  

 

19년 전 차로 국도를 타고 이베리아 반도를 돈 적이 있는데 그 때 본 시골 풍경

을 다시 본다. 달리는 차 속이라 사진을 남길 수가 없어 아쉽다. 



 

제목 2: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의 빌바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비 오면서 해가 보이면 호랑이 장가 간다고 말씀 하셨다. 도

착하기 전에 빌바오 날씨를 검색해 보니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르고스에 도착할 때부터 만난 비가 빌바오 까지 나흘 째 이어지고 있다. 

 

빌바오 버스 정류장은 건물은 없고 버스 플랫폼 30개 정도와 버스 시간 안내판 

만 모퉁이에 서있다. 아마 승차권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매표소 조차 없

다. 나도 버스 회사 앱을 설치하고 그 곳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했다.  

 

 
 

버스에서 내리니 비바람 친다. 방향을 모르니 우선 아침도 먹을 겸 가까운 카페

테리아에 들어갔다.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현재 위치에서 2.2 킬로 미터로 나온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문

제가 될 것도 없는 거리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도 세다. 여행자의 마음으로 

다시 용감하게 우산을 펴고 길로 나선다. 낯선 도시를 느끼기 위해 온 여행인데 

비가 오면 어떠랴. 비 내리는 빌바오 시내를 사진으로 남기며 걷는다.  

 

 
 

 
 

아내가 갑자기 수국 봐 하고 말한다. 그래서 보니 길옆 가로수 사이에 어른 허리

보다 큰 키의 수국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아 그렇지. 19년 전 스페인 북부 국도

를 따라 여행하며 길에서 수국을 많이 봤다.  

 

그 때는 여름이라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다. 특히 보라색 수국이 아름다웠다. 새



삼 우리가 스페인 북쪽 도시에 와 있는 것을 느꼈다. 

 

 
 

네르비온(Nervion) 강을 끼고 구겐하임 미술관을 걸어가는 판단은 잘 한 것이었

다. 비 속의 강변 풍경이 한 폭의 그림이다. 해가 잘 비춰주면 더 아름다울 것이

지만 우중의 풍경도 충분하게 좋다. 강도 잘 관리되어 있다. 물살도 세고 배가 

다닌다. 수심이 꽤 되는 모양이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네르비온 강변에 있다. 은 빛 건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른 

쪽으로는 스페인 다국적 전력회사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 건물이 위용을 자

랑하며 높게 서 있다. 빌바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약한 청색을 띄고 있는 

건물이 강 풍경과 어우러져 아주 인상적이다. 

 

 
 

 
 

비는 계속 흩날리고 바람은 우산이 뒤집어질 정도로 세다. 그래도 2킬로 이상을 

걸어 박물관에 도착했다. 

 



제목 3: 구겐하임 미술관 

 

내 기억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은 1980년대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2000년 처음 왔을 때는 차로 왔고 주차장에 차를 정차하고 미술관을 둘러본 후 

바로 떠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네르비온 강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미

술관 건물 형태가 평이하지 않았다는 것만 머리에 남아 있다. 그 때는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예술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관광 비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아주 많다. 돈을 꽤 벌어주는 미술관 임

에 틀림없다. 첫 방문 때 사람이 많았다는 기억이 없다. 성인 입장권이 1인당 13 

유로로 싸지 않다.  

 

1층 설치 예술관에 들어가니 그 넓은 전시관이 나선형 철 구조물로 들어 차 있

다. 입장료 값 아까워서 나선 형 구조물 몇 개를 들어가 미로를 돌다 보니 어지

럽기도 하고 쇠 냄새가 나서 역겨웠다.  

 

구조물 속 미로를 돌며 이유 모를 답답함과 적막함이 느껴진다. 작가의 예술적 

의도가 무엇일까?  

 

 
 

 



 

 
 

2층은 사진 전시를 하고 있었다. 이 번에는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다리가 아프

도록 다니며 정신없이 사진들을 감상했다.  

 

감동을 주는 구도의 사진들을 충분하고 원없이 봤다. 

 

3층은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림에 문외한이라 주마간산 감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림마다 붙어 있는 작가의 이력이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읽고 감

상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제목 4: 구겐하임 박물관 앞 꽃 개 설치물 

 

미술관 앞에 꽃을 심어 설치한 큰 개가 있다. 크기도 하다. 참 사람들의 상상력

이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 많은 꽃 화분을 배치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꽃들도 싱싱하다.  

 

방문객들이 사진에 담아 둔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남겨 둔다. 아내도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꽃 개 앞에서 증명사진 한 컷 찍는

다. 개가 커서 와이드 앵글을 쓰지 않으면 부분만 나온다. 나는 아이폰 11도 있

고 가져간 카메라도 와이드 앵글을 사용할 수 있어 불편이 없다. 

 



 
 

 
 

제목 5: 빌바오 시내의 노란 가을 

 

빌바오도 스페인 다른 도시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품위 있는 건물들과 

잘 조화된 상가의 조명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보기에 좋다. ´ 

 

가랑비가 날리고 비에 적은 노란 낙엽이 깔린 길은 가을이 스산하게 깊어가고 있

음을 알려주고 있다. 스페인은 나무 잎들이 붉지 않고 노랗게 물든다. 그래서 도

시 분위기가 노랗다. 과거 스페인 살 때는 못 느꼈던 사실이다.  

 



 
 

 
 

 
 



 
 

가랑비가 날리는데도 우산도 쓰지 않고 걷는 사람들도 많다. 여기 뿐만 아니다. 

부르고스 에서도 그랬다. 그렇다고 발 걸음이 급하지도 않다. 태연하게 걷고 있

다. 나도 한국에서 가랑비 정도는 우산을 잘 쓰지 않는다. 물론 짧은 거리 경우 

이다.  

 

 
 

부르고스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 주소를 애플 맵에 입력했다. 

시간도 충분해서 여유 있게 도시 풍경을 보며 정류장에 도착하니 내가 도착했던 

곳이 아니다.  

 

알아보니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기차와 지하철 역에 왔다. 애플 앱에 분명하게 

버스정류장(Estación de Autobus Bilbao)으로 입력했는데 이 곳에 데려다 준다. 

역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버스 정류장은 테르미부스(Termibus)라고 부른단다. 위



치가 완전히 반대 편에 있고 걸어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버스정류장에 도착했다. 20분 남았다.  

 

버스 타기 전 갑자기 강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진다. 정류장에 설치된 간이 

대기소에도 비가 들이친다. 그런데도 버스 운전사는 출발 10분 전까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혼자 차 속에서 핸드폰 보고 있다. 그런데 불평하는 승객이 없다. 새

삼스럽게 스페인은 공급자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제목 6: 다시 부르고스로 그리고 토요일 밤 부르고스 시내 

 

오후 6시 부르고스에 도착했다. 호텔에 배낭을 놓아두고 저녁식사를 할 겸 시내

를 나갔다. 플라자 마욜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에 부르고스 사람들이 많이 나와 

배회하고 있다. 가족 나들이가 많다. 날씨가 추우니 옷을 단단하게 입고 돌아 다

닌다.  

 

 
 

 

사람 사는 것 어디나 비슷하단 생각을 하며 다시 호텔로 돌아와 쉰다. 오늘 이만 

삼천 보를 걸었다.  

 

 

 

 

 

 

 

 

 


